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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타고산에오를까? 파도타고바다에빠질까?
1. 부산 기장 해동용궁사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사랑리에 위치한 해동용궁
사(주지 정암). 바닷가 사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찰이다. 절벽 위에 위치한 절의 규모가 웅장하고 수
려하다. 바로 발아래에 바닷물이 일렁이는듯해 수상
법당 이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다. 동해의 최남단에 위
치한 해동용궁사는 1376년 고려말 공민왕의 왕사(王
師)였던 나옹 대사(1320~1376)가 창건했다. 경관이
수려해 외국인 관객도 많이 찾으며 영어ㆍ중국어ㆍ
일어로 된 공식 홈페이지도 운영 중이다. 새벽 4시부
터 입장 가능하고 일몰시 퇴장해야 한다. 입장료는 무
료이고 자가용 주차는 2000원이다. (051)722-7744,
www.yongkungsa.or.kr

2. 인천 강화군 보문사
서울과 가장 가까운 섬 강화도. 강화도의 서쪽 석모

도에는 관음보살상을 포함해 3000불이 봉안된 보문
사(주지 덕문)가있다. 
절벽에는 마애불상이, 그 위로는 널따란 바위가 눈

썹처럼 튀어나와 마애불을 보호하고 있다. 그레서 눈
썹바위라고 불린다. 절에 올라가는 길 중턱쯤부터 서
해안의 바다를 내려다 볼 수 있다. 홈페이지에 찾아가
는 길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다. 대중교통도 있어 서
울에서 출발하는 이라면 차 없이도 가볼만 하다.
(032)933-8271, www.bomunsa.net

3. 남해 금산 보리암
한려해상 국립공원 금산지구 내에 위치한 보리암

(주지 능원)은 KBS ‘1박 2일’팀도 다녀간 곳이다. 프
로그램에서는 엄태웅이 108배를 해 많은 시청자들에
게 깊은 인상을 남겼었다. 제2주차장에 주차하면 보
리암은 0.9km, 금산정상은 1km로 거리로 지척이다.
금산 보리암으로 오르는 등산로를 따라 2시간 여 오
르면 정상에 도착 할 수 있다. 올라가는 길이 험하지
않아 아동을 동반한 가족나들이도 무리가 없다. 정상
에 오르면 아래로 한려해상 국립공원 경치가 한눈에
들어온다. 꼭 사찰여행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남해로
여행을 간다면, 못보고 오면 배 아플 절경이다. 주차
비는 5000원, 입장료는 1000원. (055)862-6115

4. 강원도 양양 낙산사
동해안의 절경을 다 가지고 있어 누구나 한번쯤을

가봤을 법한 사찰, 낙산사(주지 무문)이다. 반대로 아
직 안 가봤다면 꼭 한번 가봐야 하는 사찰이다. 시원
한 동해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고 해수욕장도 지
척에 있다. 템플스테이도 할 수 있다. 아이들과 함께
하거나 사찰문화를 배워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체
험형 템플스테이가 더 적당하다. 108염주 꿰기, 마음
나누기, 해돋이 명상, 발우 공양, 스님과 차담, 범종 체
험 등으로 구성돼 지루할 틈이 없다. 템플스테이는 1
박2일에 3만원이다.  (033)672-2447~8, www.
naksansa.or.kr

천진영기자

여름방학이 시작됐다. 방학이라고 맘껏 노는 어
린이도 청소년도 없지만 그래도 방학은 방학이다.
휴가라고 흥청망청 놀고 나면 일상생활로 복귀가
힘들어진다. 조용하면서도 즐거울 수 있는 가족 휴
가를 계획 중이라면 산속에 또, 바닷가에 위치한 사
찰을 찾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 사찰여행의 장점은
휴식과 동시에 역사 공부도 병행 할 수 있다는 점.
사찰이 불교문화의 유적이기도 하지만 신라,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살아있는 역사이기 때
문이다. 시원한 계곡 물이 좋은 지 널따란 모래사장
이있는바다가좋은지만정하면될것같다. 

산이 좋다

1. 소백산 희방폭포와 희방사
경북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에 희방 폭포로 유명

한 희방사(주지 설송)가 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
죽은 줄 알았던 자기 딸을 구해준 구운 스님의 은
혜에 보답하고자 스님께서 공부하시던 소백산에
절을 지어 그 절을 이름을 기쁠‘희(喜)’, 방‘방
(方)’자를 써서 희방사라 하였다. 죽령과 풍기역
사이 희방사역이 있다. 사찰 이름이 철도역 이름으
로 등재 돼있어 가람규모가 큰 사찰이라고 기대하
기 쉽다. 그러나 소백산 남쪽 기슭 850m에 자리 잡
은 아담한 사찰이다. 희방사 가는 방향에는 높이

28m의 영남 제1의 폭포인 희방폭포가 먼저 나와
더위에 지친 이들을 반긴다.  이를 두고 조선전기의
학자 서거정(1420~1488)은‘하늘이 내려준 꿈에서
노니는 듯한 풍경’이라고 극찬했다. 희방사를 지나
2.4km정도 더 가면 연화봉에도 오를 수 있다.
(054)638-2400

2. 완산 8경 위봉폭포와 위봉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에 위치한 위봉사(주

지 법중)는 비구니 도량이다. 대웅전인 보광명전은
보물 제608호로 지정 되어있을 만큼 수려하다. 위
봉사 동쪽 위봉산성 동문 쪽에는 높이가 60m에 이
르는 위봉폭포가 있다. 2단으로 꺾여 쏟아지는 물
줄기는 예로부터 완산 8경에 드는 절경으로 유명
하다. 
추줄산 산행은 위봉산성을 기점으로 하는 코스

가 4개 정도 있으며 2∼4시간 가량 걸린다. 코스가
험하지 않아 가족단위 산행으로 적당하다. 찾아가
려면 전주시에서 진안군 방면으로 26번국도를 이
용하여 위봉산성으로 가면 되고, 대중교통은 전주
시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위봉산성에서 내린다.
(063)243-7657 

3. 강원도 금강산 건봉사
금강산은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산이다. 그런데

쉽게 금강산에 오르는 방법이 있다. ‘금강산 건봉
사(주지 도후)’에 가는 것이다. 동해안의 최북단에

위치한 건봉사는 금강산 줄기가 시작되는 건봉산
감로봉의 동남쪽 자락에 위치해 있어‘금강산 건봉
사’라고 불린다. 
건봉사는 군사분계선(휴전선) 내에 있어 한국전

쟁 이후 오랫동안 석가탄신일에만 민간인 출입이
허용되다 1989년에야 출입이 전면 허용됐다. 절에
오르는 길이 하나뿐이 외길이지만 여전히 관광객
이 많지 않아 한산하다. 너무 붐비지 않은 조용한
사찰을 즐기고 싶다면 추천한다. 10km 근방에 반
암해수욕장과 거진해수욕장이 위치해있다. (033)
682-8100~2,  www.geonbongsa.org

4. 서울 북한산 진관사 계곡
연간 120만 명이 다녀가는 북한산. 맑은 날 휴일

이면 앞사람 엉덩이에 코박고 올라가야 한다는 백
운대. 하지만 숨겨진 보물이 아직 남아 있다. 서울
시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한 북한산 자락의 진관사
(주지 계호) 계곡이다. 신기할 만큼 한적한데다 진
관사 앞에는 공영 주차장이 마련돼 있어 주차도 편
리하다. 물놀이용 튜브를 띄워두고 놀만큼 수량도,
깊이도 제법이다. 대중교통으로도 갈 수 있다. 연신
내역에서 내려 7211번 버스를 타고 진관사 입구에
서내리면된다. 
진관사 계곡은 호젓하고 물 맑아 좋다는 입소문

이 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한산함을 즐기는 것
은 올해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어서 가보자.
(02)359-8410, www.jinkwansa.org

바다가 좋다여름휴가로 안성맞춤 사찰 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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